
21세기는 왕도의 일중ㆍ미중 제휴 시대로 (3) 

 ◎ 시장 경제가 정착되면 머지 않아 일당독재 체제도 막 내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로 중국의 일당독재 체제는 머지 않아 반드

시 무너져 없어진다는 것이다. 일당독재 체제가 아닌 중국이 머지 않아 생긴

다. 그것은 중국인 자신의 노력과 모두의 협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일당독재 체제에서 벗어나 버리려면, 국내 경제가 안정되고 발전할 전망이 

보이면 가능할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이제까지의 계획 경제로는 지금의 세

상에서는 잘 발전하기 어렵고, 생산력은 발전하지 못하고 국제 경쟁에서 이

길 수 없다는 것을 중국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과감히 계획 경제를 시장 경제로 바꾸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해

낸 사람이 등소평이었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다’라고 그가 말한 것은 다 아는 바와 같다. 

이것은 기무라 방식의 해석인데, 이 말은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상관없

다. 경제가 발전하고 민중이 행복해지는 제도가 좋은 거다’는 뜻을 재치 있

게 말했다고 본다. 중국에서는 모택동이 죽은 후, 이미 10여년 전부터 시장 

경제로 전환할 준비를 시작하였다. 

소련은 중국보다 5년 늦게 중국의 경험을 스스로의 교훈으로 삼지 않고 

갑자기 “그라스노스치”, “페레스트로이카”를 시작하였는데, 이에 실패하여 소

련연방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매우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다. 고도 성장을 유지



하면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 

 ◎ 소련 공산당의 실패에서 배워, 신중히 방향을 전환 중 

일당독재 체제가 막을 내린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어서 그만 둘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다. 좌우간

에 계획 경제로는 앞으로 잘 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신중하게 준비를 하

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나 대만의 경우나 모두 일당독재였다. 대만은 계엄령까지 깔고 

있었다. 일당독재로는 경제를 발전시켜 잘 나갈 전망이 보이면 보통 선거로 

바꿨을 것이다. 

중국은 나라가 거대하므로 그 정도로 간단하게는 안될 것이다. 복잡하므로 

그만큼 신중하게 고도 성장을 유지하면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전환의 시기

는 노력 여하에 따라 정해지겠지만 경제가 잘 나갈 전망이 보이면 일당독재

를 끝낸다는 결심은 되어 있다. 나는 이렇게 단언한다. 

 ◎ 미국의 역사적 경험을 교훈 삼아, 모택동은 연방제를 지향 

제2의 문제는, 중국은 연방제 국가로 된다고 한다. 하이테크 시대에 일극

집중(一極集中)으로는 경쟁력이 안생긴다. 그래서 국민의 창의성과 적극성을 

철저하게 늘려나가기 위하여는 민중에게 힘, 즉 결정권을 주지 않으면 안되

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앙 정부는 아마도 외교 문제, 방위 문제 또는 교육의 기본과 같

은 문제에 집중하고, 대부분의 다른 문제는 지방 정부에 위임하는 연방제를 

만드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내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1959년에 모택동을 만났는데, 

모택동이라는 인물은 매우 위엄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 모택동이 ‘미국이 극

히 단기간에 고도 성장한 비밀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큰 관심을 갖고 연

구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중국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 그 결론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였다. 미국이 연방제를 택한 경험은 우리 중국과 같이 거대한 나라

에게는 귀중한 참고가 된다’고 말하였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중국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차이나가 되

는 구나’하고 바로 느꼈다. 나는 이런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는데 엄

중하게 말을 못하게 하여, 오랫동안 모택동과 만난 사실도 공표하지 못하였

다. 모택동이 말했다고 하면 영향이 커지므로 완전한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의 약속이었으므로 30년 동안 이 일을 침묵해 왔다. 

 ◎ 주은래 - 대만을 평화 통일 후에 국명도 변경 시사 

나는 최근 어떤 기회에 이 사실을 공표하였는데 이는 30년 전의 얘기이므

로 일본의 일부 전문가들 외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 측에 큰 

영향을 주었다. 얼마 후에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라는 유력한 친구와 식사 중에 그는 ‘기무라씨는 중국이 연방제를 할 것이라

고 여기저기 연설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모택동 주석이 말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은 일이 없다’고 말하였다. 

최고 간부의 한 사람이 ‘들은 일이 없다’고 하므로 나도 깜짝 놀라 ‘그게 

정말인가’하고 되물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모택동의 일하는 방법에는 하

나의 특징이 있는데, 중요한 문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외국의 친구로 

하여금 말하게끔 하는 방법이다. 그 말이 외국 통신으로 들어오면, 그에 대

한 중국 간부의 반응을 보고 판단하는 사례가 두 번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일도 내가 마음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연방제

를 채택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만과의 관계

에서 연방제의 문제에 대하여 현재는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도 내말을 99% 신용해 주기 바란다. 

일당독재는 사라지고 중국은 연방제를 선택 할 것이다. 그리고 대만을 평

화 통일하면 중국은 나라 이름을 바꿀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었다. 이는 주은

래가 만년(晩年)에 나에게 한 말이다. 

이들 세 가지, 일당독재의 종언, 연방제, 대만의 평화 통일과 국명 변경은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 

 


